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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宋時期 醫學어l 관한 昭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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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於南宋時期之醫學的昭究(2)

李內旭·金基旭·朴;않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數室

木論文是以對rn따탱發展짧響極大的~原}派學寫中心而돼究了南宋時期醫學的特徵和意範, 

到짧在關'f宋金元代짧學的~究, 只是集다1在北宋져l金元時代而對同時代南宋醫學的%究就不過 

於此. 而且對南宋짧學的’‘易間”, 把他看作一個只是用北宋時期的累橫知識而不必要深刻%究反省的

1J法, 可是我們要짧定南宋u용期對“易問”追從的順向是옳了有效的克服險難的醫據現寶. 

尤其西原服學以受陳無擇影響的崔熹彦짧中心, 把以前散漫而不易用手臨1*的服學理論, 進行了

有體系的整理而便予適合辦證流治. 所以我們要認定他對這一方面的껴I勞. 嚴用和也拿著엄 己的主意

f n學術體系把服學fO變證施治緊密的結合而應用. 他對此的功勞, 參考最近中國的핍究然而進行!ff究 

¥~告 1

뼈鍵詞 ; 南宋醫學, 易簡, 永홉學派 

I . 縮 論

~t末시기에는 제왕이 의학에 관심이 많아 정 

부가 힘을 기우려 方휩를 수집하여 대형 醫方

휩를 편찬하였고, 校正醫書局을 두어 의학경전 

올 교감 정리하였으며, 당시 발달된 인쇄술을 

이용하여 의서를 출판 간행하였고, 의학교육에 

도 힘써 인재를 배양하여 의학이론올 탐구하는 

기풍올 촉진시켜 후세 의학발전을 위해 초석을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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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졌다. 그러나 南宋시기(1126∼1279)는 남 

북방이 장기간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 

술문화의 교류가 어려웠으므로 북방 金元 지역 

을 중심으로 일어난 河間、 易水學派의 의학 논 

쟁 동참할 수 없었고, 당시 철학계의 흐름인 
朱熹의 義理之學、 陳亮의 事져!之學、 陸九淵의 

心學 중 의학계는 事功의 영향올 받아 ‘이간’을 

숭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풍조는 주로 醫方、

版學、 本草 방변에서 나타났다. 

냥송 의학계에 이러한 학풍의 開創者는 陳言

으로 溫州에서 의학이론 연구와 임상에 종사하 

연서 제자들를 받아들여 의학교육에 진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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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因極一病證方論』(이후 『삼인방』이라 간칭) 

을 저작하였다, 그는 『金置要略』의 三因說을 

계숭하고 더욱 발양시켜 “醫事之要, 無出三

因”11이、 “懶識三因, 病無餘鏡”lll)이라 하여 병 

언을 식별하는 주요 근거는 !l象이라 하였고, 

病因、 服象을 강령으로 삼아 方簡j學의 분류체 

계 수립과 남송시기 맥학방변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맥학방면에 있어서는 『服

談』이 유행하여 이에 대한 주석이 활발하게 진 

행되었으나, 陳言이 『服試』은 六朝시기 高陽生

이 碼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服經』의 24맥 

에서 浮沈運數 4맥을 강령으로 삼을 것을 주장 

하여 이후 崔嘉彦을 중심으로한 西原服派에 큰 

영향을 끼쳤다. 

崔嘉彦은 南宋시기 의학가로 盧山의 西原魔

옛터에 집을 짓고 살면서 『服缺秘冒』를 저작하 

였다. 최씨는 七表、 八훌、 九道의 옛 분류법은 

“文理甚緊, 1즙學未能解”112)하기 때문에 번거로 

움을 없애고 간략화하여 “以浮況運數穩宗, 風氣

冷熱主病”113)의 강령을 제시하였다. 그 학술적 

인 연원에 대해 최씨의 三傳弟子인 張道中이 

“越A『難經』子六難專言浮況, 九難專言選數, 많 

以四服寫重. 近世陳無擇諸A, 皆言浮m:選數可

統”114)이라 밝혔다. 따라서 崔民는 浮、 況、

週、 數 4맥을 선택하여 諸服의 강령으로 삼았 

다. 그의 제자 劉開는 『劉三펴服談』을 저작하고 

四服에 따른 主病을 임상실제에 보다 적합하게 

하고 ‘太過’、 ‘不及’을 강조하였다115). 유개의 제 

자인 嚴用和는 『濟生方』을 편찬하여 각종 맥상 

의 특정을 생동감 있게 비유하여 묘사하였고, 

110) 宋陳言 著 ; f三因極--病證方論』 r序文」, A 
民衛生出版社, 1983年.

111) 上獨書 ; r序文」‘

112) 崔嘉彦 ; 『IDf試秘릅』 明嘉靖여午妙本. 
113) 嚴世靈 외221' : f中國醫籍通考』卷1, 上海中
醫藥出版社, 1990年 P‘789. (r版缺』 崔嘉彦日)

114) 張道中 • 『玄白子西原正派服設』, 明妙本(見rIDf
~秘冒』).

115) 李經繹 외49名 編輯 ; 『中國醫學通史』 古代
卷, A民衛生出版社, 2애O年, p.331.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따究 (2) 

다른 제자인 朱永明은 맥학지식을 그의 제자인 

張道中에게 전수하였다. 장도중이 찬한 『玄白子

西原正派服談』(『西原服缺』이라 간칭)에서 ‘西原’

이라 명명하여 이들 액학이 화가언에 연원하였 

음을 나타내었다. 이후 명대 李言聞이 『四言題

要』라 개명하고 이시진의 『本草網텀』 뒤에 附

刊하여 널리 유전하였다. 따라서 서원맥학도 전 

숭을 통하여 백학의 유파를 형성하였다. 

이상 남송시기 의학을 개괄하고 맥학이 학파 

를 형성하면서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발 

전 소멸되었는지를 최근 중국의 연구를 참조하 

여116), 논자가 연구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11. 本 論

저11 장 崔嘉彦과 西原服學

宋金元 시기의 服學은 뽑庸 액학과 明淸 맥 

학을 연결시켜주는 맥학사에 있어서 교량이 된 

다. 이당시 백학의 발전은 崔嘉彦의 西原服學

이 중심이 되어 이룩하였다. 그러나 崔嘉彦은 

西原服學의 창시인이며 일찍이 ‘四服薦網’학설 

을 제창하였다는 것 이외에 최씨와 서원백화과 

관련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다. 이는 맥학 이론의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 

말하자면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대해 관련된 

문헌과 사료를 기초로 그 근원을 소급하여, 西

原服學이 발전한 원류와 맥학에 대한 공헌을 

탐색하기로 한다. 

제1절 崔嘉彦이 西原服學올 창립 

1) 西原服學의 창립 

西原服學은 南宋 崔옳彦이 처음으로 만들었 

116) 劉時覺 『永嘉醫派m究』 中醫古籍出版社 2αm 
年, 張同君 「崔嘉彦西原服學及其學術成就」 中華
醫史雜志 199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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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西原’은 당시 南康軍117) 魔山에 있는 魔子

이름으로 ft]똥彦。l 온거한 곳이다. 이 때둔에 

佳~의 채자가 그 맥학의 연원을 냐타내기 위 

해 자칭 ‘뼈原正派’ 맥학이라 하였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rll原願學’이라 간칭한다‘ 

최가언은 남송사가 저명한 의학가로 그의 생 

에 관해서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 최가언 

은 자가 子虛이고 成紀118) 사람여다. 대략 政

fUJC年(1111年)에 태어났다‘ 崔많는 “少熾↑없 

;김奇志, 빔 歲週地巴행三뼈之間, f修체ljl農老-子術. 

東下씻越, 以찌Pr~之策千故相趙忠簡公, $월公是 

之‘ 엠~~;다, 不果行. 君답是紙述此山(廳rlJ 

)”119)이라 하였다. 그는 廠山의 R티mil휩 옛터에 

칩을 짓고 살면세 밭올 갈고 약물을 재배하고 

자급자족하면서 항상 어려운 사람이나 병든 사 

람들을 도왔다 이 시기에 최씨는 정치에서 의 

학에 대한 탐구로 관심을 돌렀고, 특힘 맥학 

연구어l 탁월한 업적을 01루었다. 

j't'.J.\; 이전에 세상에 전해진 맥서는 주로 f !派

經」과 『1m~』。l 었다. 『|뼈經』은 ilJi뽑 王꿨和가 

쨌하였고 최초의 j派學經뺏이다‘ 여기에서 맥상 

을 浮、 캄、 앉、 消、 數、 ii[ 、 鉉、 緊、 iπ 、 {;JC 、

월、 팝、 微、 짧、 뻐|、 때、 弱、 虛、 散、 繼、

週、 絲、 {\、 따! 둥 24종으로 나열하였다, 。l

이후 太떠j서 기 힘|陽生이 떤찬한 『11*試』 120)에 

서는 歌括體로 『!派經」의 수많은 내용을 반영하 

였고 또한 발휘시켰다. 『맥결J의 뚜렷한 엽적 

은 24맥을 땀、 :ft、 펌、 寶、 鉉、 緊、 洪의 七

表、 微、 m、 織、 짧、 週、 {;JC、 流、 弱의 八裡、

長、 없、 }옮、 않、 結、 {\、 후、 動、 細의 九道服

으로 분류한 더l 에 었다 이는 『맥경』에서 24맥 

을 평햄으로 배열한 것에 비해 분명히 진일보 

한 것으로 임상역사가 캅근하기에 용이하기 때 

117) 오늘날 II西 星子

118) 오늘날 1tJl엠 天水
119) 朱 熹 ; 『朱文公文集』 卷79r四部驚刊本』, 上

lfiHtfi務印書館l 1929年, p.1441. 
120) 王g和 擺이라 표名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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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환영을 받았다‘ 

백학과 발천은 송대에 야르래 고양쟁 「맥결』 

이 여천히 주도적인 지위를 점유하였마. 비록 

r팩결」이 비난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의가가 그 

내용을 웅용하고 연구하였다‘ 이 때문에 宋金

元 시기에도 적잖은 의가가 『맥결a을 주석하였 

는데, 당장 얄려전 바로는 다섯 의가가 넘는 

다 이려한 정황에서 최가언은 4맥을 강령으로 

상은 백학 채계를 창립하였다. 

먼저 당사 의학발전에서 보면 전인의 학설을 

전해 받아 밝히기만 하고 자기의 새로운 설은 

내세우지 않는 ‘述而不作r 전통을 타파하는 풍 

조가 a] 미 행해져, 의학 저작a] 간략한 방향으 

로 발전하는 것은 펼연적인 추세였다. 동시에 

七表、 八홍、 九道는 단계와 깊이가 결핍된 맥 

의 분류법으로 임상진단의 필요에 적웅할 수 

없었다. 따라셔 객관적으로 펙학에 대해 새로 

운 총결과 제고7~ 펼요하게 되없다. 커1다가 중 

국 고대문화의 배경에서 보연 최씨가 창립한 

‘四服鷹鋼’의 맥학체계는 중국고대 정통 댐學에 

서 ‘由博退約’한 것과도 불가분하다. 

2) 四獅寫鋼

崔If;는 七表、 八흉、 f L道의 옛 분류법은 “文
理甚緊, 後學未能解’'121)하기 때문에 번거로움 

을 없애고 간략화하여 요점을 칸명하게 재시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강령은 “ J;,(浮況選數寫宗,

風氣冷熱主病”이다. 그 학술적연 연원을 崔Jfj의 

三傳弟子 張道中이 “越人r難經』手六難專言浮iπ,

九難專言選數, 용%以四服罵重. 近世陳無擇諸人,

皆言浮況遭數可統”122>01 라 밝혔다. 따라서 崔

며는 浮、 센、 週、 數 4맥을 선택하여 諸服의 

강령으로삼었다. 

‘四服옳鋼’은 崔嘉彦의 유일한 限學 저작인 「

JJ£앓秘冒」1껍)에 실려 있다. 이 책은 刻印되지 

121) 崔嘉彦 : '!!Jj~秘읍』, 明嘉靖[@午영;本 
122) 張道中 ; 『玄白子西原lE派뼈缺』, 明妙本(見『服

談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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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단지 소수의 妙本만이 傳世한다. r서문 

」과 책 속의 내용을 종합하면 ‘四服짧網’은 주 

로 ‘統證’과 ‘統服’ 두 방변을 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統證

統證은 浮、 況、 遭、 數 4백올 網으로 삼고 

기타 맥상을 결합하여 病因과 病位를 분석함으 

로써 변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다음과 같 

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四服의 有力、 無力으로 主病

을 결정한다. 혹자는 四服을 經으로 삼고 有

力、 無力을 韓로 삼아 病因과 病位를 판별한다 

고 하였다.이 단계는 먼저 병증의 기본 속성 

(陰陽、 表훌、 寒熱) 및 가장 흔히 나타나는 病

因(風、 氣、 冷、 熱)과 病證(虛、 積、 痛、 擔)을 

파악하는 것으로, 실제상으로는 후세에서 광범 

하게 운용한 八網辦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맥으로 변증하기에 편리하다. 

두 번째 단계는 4맥과 三傳의 부위를 서로 

연계시켜 主病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 

변 #關R 의 三部를 經으로 삼고, 浮”E~뿔數의 

4맥、 風氣冷熱의 四因을 繹로 삼아 인체 上中

下 三魚의 病證을 진찰한다. 이 단계는 #關R

三部服象의 강령 및 그 主뾰을 파악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세 번째 단계는 4백과 五藏을 서로 연계시 

킨 것으로 #口의 五職 부위에 4백이 나타날 

때 주관하는 병증을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 “心

部浮, 主心虛. 觸爭易驚, 神不守舍, 톰彈不能 

語, 語言錯꿇”l잉)과 같은 것이다. 

이상에서 4맥을 網으로 삼아 風、 氣、 冷、

熱을 확정하고, 三魚、 五鐵 주병을 구하는 진 

찰방법이 바로 ‘以四服뚫宗, 以總萬病’의 구체 

적인 체현이다. 

123) 張同君 ; 『崔嘉彦及其服學著作的m究』, 漸江中
醫雜志, 1990 8期,

124) 上揚書.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짧究 (2) 

(2) 統服

統!M은 浮mi뚫數 4맥을 網으로 삼아, 七表

八養 형상과 비슷한 기타 각 맥올 귀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浮服; 按之不足, 顧之有金,

輕手乃得. .Jt: 浮之無力. 洪; 浮之有力. 實; 浮

而長大”1엉)와 같은 것이다. 

기타 3맥의 統屬 관계는 “況服統微、 {}(、 弱,

運服統繼、 짧、 潤. 數服統緊、 鉉、 볍”이다. 4백 

으로 12맥을 총괄하는 이러한 맥의 분류법은 

요점을 간명하게 제시하여 처음으로 맥상 사이 

의 내재적인 연계를 드러내었다. 각 맥의 主從

관계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각액의 요점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따라서 임상 의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상이 崔題彦의 ‘四服穩網’ 학설이다. 상당 

히 간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완전 

한 새로운 시도였다. 맥에 의해 변증하고 증을 

살펴 원언을 찾는 것에 착안하여, 辦版과 辦證

방변에 있어서 지도적인 작용을 유효하게 발휘 

하였다. 이 학셜은 服學理論을 풍부하게 하였 

으며, 질병을 진단하는데 허다한 새로운 방법 

을 제공하여, 服形 분석에 편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번잡함을 버리고 간략화하여 임상에서 

천변만화하는 중상틀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학셜은 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이를 따 

르는 의가들이 매우 많았으며, 최종적으로는 

崔훌彦이 개발한 西原服學이 형성되었다. 

제2절 西原服學의 전숭과 발전 

崔嘉彦이 창립한 ‘四服짧網’ 학셜은 그의 제 

자들이 계숭하여 부단히 발전시켰다. 나타나는 

자료에 의하면 崔嘉彦의 직계 弟子는 적어도 4 

代에 이르며,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125) 上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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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찮彦→ 劉開→ 朱宗陽→ 張道中→ 閔一無

L 嚴用和

1) 劉閒

劉開는 崔.嘉彦의 첫 번째 傳/\으로 崔民服學

을 계숭하고 전파한 중요한 인물이다. 劉民의 

字는 立之이고 號는 復협이며, 南康 盧山A이 

다. 崔民가 뼈山의 西原I훨에 은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劉開가 崔民의 門下에 들어오게 되었 

다. 기록에 의하면 켈民의 학문은 “口傳心授,

竟寫復협劉先生開發而行之”126)하였다. 劉開는 

崔야의 학문올 전수 받은 후에 崔民의 ll學을 

전파、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 

(1) 西原服學에 대한 劉閒의 공헌 

유개는 西原服學의 계숭자로서 맥학발전에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하였다. 

첫째, 유개는 崔밍의 맥학사상을 완전히 계 

숭하였다. 崔民}派學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 

해 맥을 귀납시켜 더욱 조리화하였고 崔民의 

‘四總l派’을 ‘l!f數外困’과 ‘m:選內因’으로 나누었 
다. 이는 這不僅突出r崔£服學‘四版寫網’인 崔

民|派學의 思샘을 부각시컸을 뿐만 아니라 같은 

l따象을 새롭게 조합하기도 하였다. 초학자가 

각종 다양한 版象을 파악하기에 편하게 하였고 

또한 맥에 따라 변중하는 기초를 닦았다. 

둘째, 劉開는 崔Jl;版學을 전파함과 동시에 

崔民聊學을 보충하였다. 이는 주로 ‘四時相傳

|派’과 ‘太過不及l派’에서 구현하였다. ‘四時相傳

服’은 心、 )ff 、 JJ뿔、 뼈、 뽑、 命門의 순서에 따라 

4액의 主病을 열거하였다. 그의 스숭인 崔嘉彦

과 다른 점은 劉閒는 單服 主病만을 열거하지 

않고, 浮數、浮選、況數、況週의 차서에 따라 

126) r中國醫籍通考』 ; 前獨書, p.799. “『玄白子西
따正派llil.R~ 덤序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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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位와 服速이 다른 두 개의 服象을 결합시켜 

主病을 배열하여 기술하였다. ‘太過不及服’은 

劉開가 崔民服學을 진일보 발전시킨 것이다. 

셋째, 이밖에 劉開는 수많은 歌缺도 편찬하 

여 崔民服學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服有浮

1%選數, 病有風勞氣冷. 證有虛實寒熱, 治有ff싼 

下補.”1껑) 이러한 ll歌는 맥을 배우는 사랍들 

의 필요에 웅하기 위한 것이며 崔民服學을 전 

파시키는데 유익하였다. 동시에 西原ll學을 전 

한 張道中에게 영향을 끼쳐 歌括體를 채용하여 

西原服學을 보급하게 되었다. 

劉開는 崔民版學의 첫 번째 傳A으로, 그의 

학술적 인 견해는 『服談理玄秘要』에서 천발하였 

다1잃). 劉開의 『ll뚫』은 崔嘉彦의 『服짧秘冒』 

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즙世에서는 두 책을 

합하여 崔劉 『四服玄文』 혹은 『崔劉服끓』이라 

한다. 

2) 嚴用和

劉開에게 전수 받은 제자가 매우 많았다. 기 

록에 의하면 南宋 후기에 “兩山南北名醫之流,

趣염劉民”1잃)라 하였다, 그의 제자 가운데 가 

장 명성을 떨친 사랍은 『濟生方』의 작자인 嚴

用和이다. 劉、 嚴 두 사랍은 의학으로 유명하 

여 “諸公貴人, 盡禮請延以上客, 四方莫敢雅行,

望塵廳騙, 蓋劉、 嚴是也”1떼)라 하였다. 엄용화 

는 劉開의 『服앓理玄秘、要』를 위해 圖說을 찬하 

였다131), 이밖에 嚴프펴이 樓한 『服法據要』가 

있는데, 考證에 의하면 이것도 嚴用和가 擺한 

것이다. 

(1) 服學에 있어서 嚴用和의 업적 

127) 劉開 ; f劉르/텀服試』. 木刻本, 見『醫要集覺』,

128) 『劉三t면服試』이라고도 함 
129) 『玄白子西原正派服缺』 ’ 前獨書.
13이 嚴用和 ; r重訂嚴民濟生方』 r江萬序」, 內部發

行本, 1979年.
131) 問西鳥A • r宋以前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
版社, 1958年, pp.99∼200、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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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民의 『服法提要』132)는 4맥을 종주로 삼는 

崔、 劉의 학술사상을 계숭하였고 또한 발전시 

켰다. 1~7π週數 4맥과 그 주병를 기술한 후에 

치법을 증가시켰다. 浮는 ‘宜發散’하고, iπ은 

‘宜流利’하고, 選는 ‘宜溫中’하고, 數은 ‘宜퓨解’ 

한다고 하였다. 이는 4백으로 統服、 統證한 기 

초 위에 또한 치료와 긴밀하게 서로 연계시켜 

임상실용에 더욱 적합하게 하였다. 服象의 묘 

사에 있어서 嚴民는 崔、 劉에 비해 더욱 진일 

보시켰다. 예를 들면 “浮如水上之福, 出乎水而

離乎水”、 “微如빼妹之度爛絲, 按之無力而動

搖”、 “짧如病鍵之欲, 按之節節然”、 “選如無力之

行路, 一步뽑t一步”1잃) 둥과 같아 엄상에서 

맥을 판별하는데 유리하다. 六職의 病服을 소 

개할 때 嚴民는 단지 浮洪、 m:細 두 가지 정황 

만 논하고 選、 數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四服짧鋼’ 학설에 대한 하나의 변혁으로 볼 수 

있다. 

3) 朱宗陽

嚴用和와 동렬인 劉開의 문하생이 朱宗陽이 

다. 주종양에 관한 기록이 매우 적어 단지 그의 

제자 張道中의 『西原服談』 「序文」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홈師宗陽朱練師服(永)明, 最寫得
傳者”1없)라 하였다. 또한 장도중의 r服象鋼紀圖

」 題識에서 “我祖師崔君, 實以是說授之復圓劉先

生, 而傳之宗陽練師”135)라 하였다. 大德 辛표 

(1301年)에 朱宗陽은 崔劉의 『四服玄文』을 제 

자인 張道中에게 전수하였다. 주종양 개인으로 

는 어떠한 服學著作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는 

崔£服學을 계숭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4) 張道中

장도중은 최가언의 三傳弟子로 號는 玄白子

132) 『뼈法握要』이라 한 곳도 있음 
133) 嚴三/먼 ; 『 llJjfl:;提要』· 明妙本(見『服짧秘冒』) 
134) 『玄白子西原正派服談』 「序文」 ; 前獨書‘
135) 上獨書‘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돼究 (2) 

이고 推南人이다. 그는 崔民服學올 계숭、 발전 

시키고, 맥학지식을 전파、 보급시켰다. 『玄白

子西原正派服談』、 『玄白子該服八段銀』、 『玄白

子相類服짧』을 저서로 남겼다. 

장도중은 그의 대표작인 『西原服앓』(1330 

年)에서 최가언의 생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하고, 崔民服學이 劉開에게 一傳하고、朱宗陽 

에게 二傳하고、 張道中에게 三傳한‘과정을 기 

재하였다, 이는 崔民의 西原服學올 고증하는데 

중요한 사료를 제공하여 오늘날 서원맥학의 원 

류와 그 전숭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였다. 장도 

중은 또한 처음으로 ‘西原正派’의 기치를 내걸 

어 崔民服學이 면면히 이어져 하나의 학파로 

나타내었다. 

장도중은 두 가지 방면에서 서원맥학올 발전 

시켰다. 하나의 방면은 장씨는 4맥을 강령으로 

삼은 최씨의 핵심적인 내용을 개괄하여 도표 

즉 ‘服象鋼紀圖’를 만들고, 그 내용을 대략 개 

정하여 4맥이 12맥을 총괄하는 설을 빠짐없이 

나타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張民는 陽寒該

治의 大網을 제출하였다. “以浮況運數四服, 定

風氣冷熱四病, 以漸百病”이라 한 최씨의 진백 

원칙이 단지 內陽雜病에만 적용가능하며 “若$

談傷寒外感之族, 則有不可通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張件景의 『傷寒論』에서 취하여 “浮則在

表, 況則寫里, 數則在府, 遭則在廳”136)이라는 

상한맥진의 大網을 제시하고 “與祖찮井用”137) 

함으로써 ‘四服馬宗’ 학셜을 발전시키고, 西原

服學을 풍부하게 하였다. 

다른 하나의 방변은 장도중은 서원맥학 사상 

을 자신의 저작 속에 융합시켜 四言歌括의 형 

식을 채용하여 제자들에게 전수하였다. 그는 4 

맥으로 諸服을 총괄하는 것파 諸證을 총괄하는 

것을 긴밀하게 연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136) 成無E ; 『注解陽寒論』 「辦服法」, A民衛生出
版社, 1994年, p.7. 

137) 張道中 ; f玄白子캉服八段銀』, 明妙本(見f服없 

秘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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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나타냐는 맥이 동반하는 병증과 혼히 나 

타나는 병이 동반하는 맥상 품도 4言體로 천술 

하여 서원백학 이론과 임상 실제를 결합서켰 

다, 이밖에 장도중은 비슷한 맥을 분석한 션례 

를 남겨 李l받珍의 『懶뼈IJI派學』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 

장도중 이후 이를 계숭한 사람은 閔→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민얼무의 저작 

으로는 단지 『四太過不及Jl많』만이 있다, 이 

책은 『劉三,연j派談』을 초록한 것에 불과하여 새 

로운 견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것올 종합하면 宋元 시기의 西原版學

은 남송 특유익 참신한 맥학 유파임을 알 수 

있마. 그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이王꿨째)服談』 

의 주석과 前人들의 맥학 자료를 모아 정려하 

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맥학 이론을 새로 만드 

는 것에 노력하고 아울러 염상 실제와 밀접하 

게 서로 연계시켰마. 4맥을 강령으로 삼아 만 

병을 총괄하는 맥학 이론을 구축하여 염상에서 

辦證、 辦|派의 필요에 부웅시켰다. 서원맥학의 

특정은 통속적아고、간명하고、 실용적이다. 이 

는 서원맥학은 엄상실천의 기초 위에 구축되었 

기 때문이며, 당시와 후세 의가들에게 빠르게 

인정을 받았고, 아울러 明淸}派學의 발전을 촉 

진시켰다. 

제3철 때原JnJl學의 유전과 영향 

세상에 진해진 때原{派學의 저작은 적어도 6 

종 정도로 이들이 元代服學 및 明淸II學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淸代 이후 학술계에서 

는 西原l派學의 저작연구에 대한 필요한 문헌적 

인 고증이 결핍되었고, 동시에 판련된 사료를 

깊이 발굴하지 못하였다. 

서원맥학이 최초로 유전된 것은 江西의 魔山

부근이었다. 崔嘉彦의 첫 번째 傳人인 劉開는 

제자들이 않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游千先生之

門者甚聚”138)하였고, 南宋 말에 이르러 “兩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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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名醫之流, 쪼、엄劉ff; ”139)라 하였다. 南宋

말에 서원액학은 이미 스숭과 제자의 전수를 

통하여 江西 盧山의 南北에 널리 유전되 었음을 

얄수 있다. 

元代에 이후에 틀어서도 서원맥학은 더욱 유 

전되어 의가들에게 중시되었다 元代 江西의 

저명한 의가인 삼木(號淸뽕)은 맥을 논할 때 

“浮而有力寫風, 無力寫虛‘ 浮而有力均積, 無力

寫氣. 週而有力寫痛, 無力鳥冷, 數而有力寫熱,

無力寫擔--各子其部見之”1때}라 하였다. 이러 

한 진단법은 바로 崔民服學에서 기원하였음이 

분명하다, 明代 安徵의 의학가 吳昆은 『服語』에 

세 ti本의 셀을 때우 추앙하여 柱):\;의 말을 인 

용한 후에 “l比得該家之짧要번,!”141)라 칭찬하였 

다. 그러나 오곤은 柱民의 설이 西原服學에 바 

탕을 두고 있음올 알지 못하였다. 元代 龍興

路142)에서 유학교수를 한 數起宗(字同父)의 ~n따 

試刊誤J(14世紀初)에서도 劉르펴의 j派論을 직접 

인용하여 “三,벡劉立之, 亦以浮況週數四字薦網,

分lllJ三部짧證, Jt誠初學人門”143)라 하였다. 

西原服學은 제 3대 傳人인 張道中이 크게 

발양한 이후 빠르게 강남에서 널리 유전되었 

다. 張많가 찬한 『서원맥결』은 崔劉의 r四H따玄 

文』에 날개가 되어 서원맥학을 전파시키는데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었다. 元代 저명한 학자 

연 오쟁이 장도중의 「古今通變仁壽方』서문을 

쓸 때 장씨 맥학의 연원이 “推南張道中學版法
子朱練師永明, 朱之師劉君, 名開. 劉之師崔君,

名嘉彦”144)이라 하여 서원맥파의 世系가 이마 

세인들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元末 또 

138) 洙名£ ; 『方版題要~. 黃흉會木刻本‘ 
139) r玄白子西原正派服缺』 • 前根書.
140) 吳昆 著·郭君雙 主編 ; 『 Ii語J r有力無力」『吳
昆醫學全書J, <ft國다1醫藥出版社, 1999年, p.188. 

141) 上獨書 • r有力無力J, p.188. 
142) 오늘날江西 南昌
143) 載同父 ‘ 『服짧刊誤』卷下, 影印本, 北京, 中國

書店, 1986年, p.7. 
144) 吳滾 ; 『臨川吳文定公文集J 轉련|엄 r醫籍考』‘ 
卷52, 北京, 人民衛生t:l:l版社, 1983年, p.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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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저명한 학자인 關宗嚴는 『觀*#錄』에서 西

原服學의 학술적인 主冒와 전숭관계를 전문적 

으로 소개하였는데l 여가에서 “持服之道, 擁病

之方, 其間玄妙, 具在『四服玄文」及『西原服짧J 

等書”145)라 언급하였다. 隔宗嚴도 일찍이 崔、

劉의 F四服文』과 장도중의 『서원맥결』을 보았 

음을 알 수 있다. 關民는 또한 “今往往有得其法

者, 學者其求諸?”146)라 하여 西原ll學의 영향 

이 날로 널리 퍼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대는 서원액학의 영향이 가장 른 시기였 

다. 崔옳彦의 『며~~秘冒』는 간행되지 않았지딴 

『맥결비지』의 妙、本(1닮8年)은 여전히 있었고, 

日本에서도 명대 초본인 『맥결비지~ 147)가 있 

었다. 이 두 종의 초본을 F맥결비지』라 명명하 

였는데, 실제상으로는 여러 종의 맥서를 합친 

초본이다 그 중에 서원맥학의 저작에 속하는 

것으로는 張道中의 『西原服응용』、 『該服八段鏡

』、 r相類IDlC試』、 嚴三,렀의 wn따法提(據)要~. 閔

一無의 『太過不及服4。l 았다. 서원맥학의 저작 

이 명대에 초본으로 전해진 것이 있고, 또한 

이 학파 저작의 合妙本148)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劉開의 저작이 妙本얀 T백 결비지」에 나타나 

지 않지만 그러나 명대에 단독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書志의 기재149)에 따르면 明·嘉靖

丁未年(1547)에 조선에서 『服찮理玄秘要』150) 

을 간행하였고, 이 본이 나중에 日本으로 유전 

되었다151). 중국에서는 명대에 간행한 『醫要集

寶』에서 『劉三펴服談』이 실려있다. 고증에 의 

하변 이상 두 책은 사실 같은 책이면서 이름이 

145) 關宗嚴 ; 『報執錄a 卷29r鍵書集成』本, 商務티] 

書館, 1935年, p.271. 
146) 上據書 ‘ p.271. 
147) 明 초본은 『#J*JJ新書a뒤에 멋붙여점 
148) 단지 劉開의 r服짧理玄秘要』가 빠져 있음 
149) 森立之 ; 『經籍짧古志,補遺』, 木刻本‘
150) 嚴用和의 圖說아 붙은 것 
151) B本 武田科學振興財團 , f참雨書屋藏書B錄』, 
臨Ill 書店, 1976年, p.841.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뻐究 (2) 

다르다. 이밖에 또한 『西原正派復륨子劉先生IDK 

格』等 여려 종의 청대 초본이 있어152) 劉開의 

저작이 일찍이 세상에 유전되었음올 말해주고 

있다, 일본 R被元簡의 『服學輯要」에 “劉j復륭” 

服論을 인용한 것이 었는데 이는 『服뚫理玄秘 

要4어l서 인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R波는 여러 곳에서 嚴三t현의 願論을 인용하여 

서원맥학의 저작이 일본에서도 상당허 영향올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서원맥학 유파 가운데 저작이 가장 풍부한 

것이 張道中이다. 그러나 깐행된 장씨의 액서 

에는 장도중의 이륨을 서명한 것이 없다. 明’

洪武 21年(1388)에 劉純이 편찬한 『醫經小學』

에 장도중의 두 가지 백서를 수록하였다. 그러 

나 장도중 『서원맥결』의 四言歌括 부분을 劉三

펴 『方服擊要J라 개칭하였고, 또한 장도중의 『

相類11~~ 全文을 인용하여 실었져만 작자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았다l염). 뿔만 아니라 明·

嘉靖 쫓未年(1523)에 ff機가 增補 『服밟刊誤』 

을 증보활 때에도 장도중의 『談服八段觀』을 집 
어넣었으나 성명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딴 야니 

라 함부로 개찬하였다154). 

명청시기 책장사들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향상 명악 이륨을 탁명하여 와서를 간행하였다, 

이 때운에 張道中의 『西原服缺』이 劉j開의 『方

ll蠻要』로 탁명되었을 뿔만 아니라 계속 崔옳 

彦의 『崔質人服짧』l닮)、 李果의 r東桓jj缺』 Ui6)

과 劉完素의 WJirf缺』157)로 탑명되었다. 그 가운 

데 『최진인맥결』이 영향이 가장 컸다, 이 책은 

明初에 간행된 『東펄十書』에 처음으로 나타나 

152) 劉開 ; 『西願正報復質子劉先生服法』, 淸秋本.
15.3) 劉純 ; f醫經시、學』卷zr珍本醫書集成本』1936 

年, pp.26∼34. 
154) 蘇己 ; r臨談刊誤·附鐵』影印本, 北京, 中國書

店, 1986年, pp.8∼ 10. 
155) 張同君 ; f崔휩人服缺』辦隱, 中醫雜志 1앉Xl, 10 

期.
156) 李東휠 ; f東mlllii.옮』, 淸妙本.

157) r宋以前醫籍考』 ; 前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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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른바 ‘東桓評注’가 있다. 나중에 또한 『醫

統正服全휩』、 r壽養藏書』 풍 明代 흉흉書에 전재 

되었다. 또한 淸代에 야르러 四庫館의 관리가 

斷章取義하여 함부로 최가언이 『최진인맥결』을 

찬하였다고158) 한 이후부터 諸家들의 書志에서 

분분하게 부화뇌동하여159), 진정한 작자인 장 

도중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최진인맥결』은 明初에 세상에 널리 알려졌 

고, 나중에 明·李言聞의 첨삭을 거쳐 이륨을 『

四言趣要』로 바꾸었다160), 이 책은 나중에 그 

의 아들 李時珍의 『懶湖~學」속에 덧불여져 간 

행되었고 일세를 풍미하여 누구나 다 알게 되 

었다. 이시진은 『빈호맥학』을 저작할 때에 서 

원맥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약간의 맥상 뒤에 

‘相類詩’를 찬하여 비슷한 맥을 판별한 것이 장 

도중의 『상류맥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明末淸初 李中#의 r醫宗必讀·新著四

言服짧.!161)、 淸初 양용輯의 『醫燈續t쉽J162) 둥 

역시 『사언거요」에 근거하지 않음이 없었고 다 

시 수정하거나 주석하였다. 청대 太醫 王道純

도 『사언거요』를 『本草品睡精要續集』에 편집해 

넣었다1없), 기타 r사언거요」를 모방하여 파생 

된 백학 입문서가 실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사언거요』가 유행한 것은 서원백학이 명청시 

기 맥진에 깊은 영향을 끼쳤음을 증명한다. 

청대에는 『번호맥학』이 명대 이전의 맥학 입 

문서를 거의 대체하였기 때문에, 서원백학 저 

작의 유전도 따라서 점차 소멸되었다. 서원맥 

158) 紀均 等 ; f四庫全書總目』 卷105, 中華書局,
198.'3年, p.883. 

159) 淸·周다1멸의 『鄭堂讀書記J, 日 꺼波元뼈L의 f中
國용흉籍考」 빛 근현대 醫書 g짧書、 史學書에서 
모두 이 말에 따르고 있다. 

160) 李言聞 ; f四言屬要』影印本(『懶湖服學』에 나타 
남), 北京, 며國書店, 1986年.

161) 李中함 ; 『醫宗必調』 「新著四言願缺」 影印本,
:It京, 中國書店, 1986年.

162) 짧輯 ; 『醫燈續휩』않,연本, 北京, A民衛生出版社
163) 王遭純 ; f本草品廳精要續集』 얘刻'fr本草品確 

*펌몇』後, 뼈務印뿔館, 195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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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여 청대에 있어서 영향은 실제상으로 주로 

후속성 저작인 『사언거요』파 『변호백학』올 통 

하여 실현되었다. 서원맥학에서 비롯된 ‘四服寫

網’은 학술적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최 

가언 이후 元末에 浮、 況、 邊、 數、 뿜、 짧의 6 

맥을 강령으로 삼은 消露의 학설1댐)이 출현하 

였고, 명청사기에 이어서 8맥 혹은 10맥을 강 

령으로 삼은 셜 둥이 출현하였지만 그 본원을 

소급하면 服象을 분류한 원류는 남송시기의 최 

가언에서 벼l롯된 것이다. 따라서 서원맥학은 

백학 이론의 벌전사에 있어서 전대와 후대를 

이어주는 중심 역할올 하였고 볼 수 있다. 

본문은 최가언의 서원액학 및 학술적인 엽적 

을 탐색하여 서원맥학이 유전된 世系 빛 그 학 

술사상이 맥학 이론 발전에 대한 작용을 나타내 

었다. 최가언 백학의 뚜렷한 엽적은 『服짧』 七

表八훌의 옛 틀을 타파하고 4액을 강령으로 삼 

아 辦服辦證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한 데에 있 

다. 그 특정은 통속적아고, 간명하고, 실용적이 

다‘ 서원백학은 맥학 이론의 탐색을 촉진시켜 

액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저12장 嚴用和

嚴用和(1199∼ 1267年)는 字가 子禮이고 江

西 南康人165)으로 南宋의 저명한 의가이다. 嚴

民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해 經、 史、 子、

集、詩、詞、歌、敵를 섭렵하지 않음이 없었 

고, 천부적인 채질로 보아서는 벼슬길로 나갈 

수 있었으나 집안 사랍들이 병마에 고통을 당 

하고 庸醫의 폐해를 목격하고 의학에 뜻올 두 

고 벼슬길로 나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12 

세 때 그곳의 명의인 劉開를 스숭으로 모시고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유개는 江西 南康 사 

164) 뼈뚫 ; 『양家樞要』 見r明醫指掌』卷1, 庸醒飛木
갖U本. 

165) 일셜에는 江西 魔山人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람으로 불교와 도학을 익혀 향상 盧山에서 지 

냈는데, 한변은 여산에서 異A을 만나 太素服

을 받아 행세하여 명생을 날리게 되었다. 엄용 

화는 “心思짧出, 願탬據得”166)하고 게다가 유 

개가 “獨챔予進, 面命心傳”167)함으로서 17세 

때 명성을 크게 떨쳐 “四方士夫, 曾不以少年團

學, 而選問者鍾至”168)하게 되었다. 劉、 嚴은 

스숭과 제자로써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뛰어나 

고 의술이 깊어 한 때는 盧車 일대가 “每數千

里환A急, 諸公貴人,盡請延以上客, 四方曾莫聚

雅行, 望塵願騙”169)하였다. 

엄씨는 『內經』、 『陽寒論』둥 경전에 대해 계 

통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독창적인 견해를 발휘 

하였다. 이는 『濟生方』과 『濟生續方』곳곳에 나 

타난다. 엄씨의 학문적인 태도는 실천、 실제、 

실효를 중시하고 동시에 전인을 존중하였다. 

엄씨의 주된 학술관점은 장부변증을 중시하고 

|派因證治를 상세히 연구하여 ‘補牌不如補賢’ 이 

론을 제시하였고, 氣道의 通JI댐을 강조하여 치 

병에 調氣를 잘하였다. 方簡l의 조성과 방약의 

용용에 있어서 簡便嚴驗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 

범하게 수집하여 실용에 적합하게 노력하였다. 

『제생방』과 『제생속방』은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 1절 學問的인 態度

1) 옛 것을 계숭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 

엄씨는 전인 귀중한 경험을 잘 수용하여 계 

숭하면서 옛 것에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새로 

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생방』에서 보면 그 

는 주로 『내경』、 『난경』、 『상한론』、 『금궤요략 

』、 『제병원후론』、 『천금방』 동의 영향을 받았 

고, 방제의 선태과 조합 방면은 王淑和、 !龍安

166) 『中國醫籍通考』 ; 前揚書, p.2312. “『嚴民濟生
方』 江萬序略日”

167) 上握書 : p.2311“‘『嚴民濟生方』 g序日”
168) 上觸書 ; p‘2311. “f嚴民濟生方』 엄序日” 
169) t據書 ‘ p.2312. 깨嚴民濟生方』 江萬序略日”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究 (2) 

常、 朱助 퉁 제가의 셜을 널리 채용하였는데 

특히 송대의 의적인 r화제국방』、 『삼인방』 둥 

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밖에 또한 崔£

相의 꼈勞法170)을 수재하고 보충하고, 積大夫가 

續場올 치료한 경험을 수재하였다171), 당시에 

민간에서 유전하고 유효한 單驗方도 널리 수집하 

였다. 때문에 그는 제가의 장점을 널리 수집하여 

문호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는 r El序」에서 “厭念世蠻有古今之珠, 風土有操

源之異, 故/\棄亦有原演之不齊”172)하기 때문에 

古方으로 今病을 치료함에 因時、 因地、 因人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2) 실천을 중시하고 실제를 강구함 

嚴民는 “師傳濟生之實意”173)에 바탕하여 전인 

의 경험과 이론을 임상실천과 결합시켜 30여 년 

동안 관찰하고 체험한 것으로 『濟生方』을 만들었 

다. 또한 15년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효과를 거 

두고 『제생방』을 더욱 완비시키기 위해 다시 『濟

生續方』을 저작하였다. 예를 들면 P해病의 논치에 

서 『제생방』에는 『내경』의 학셜에 바탕하여 ‘華

蓋散’ 174)、 ‘폴歷散’ 175)、 ‘二黃圓’ 176) 、 ‘좀參 

散’177)、 ‘四廳揚’178) 둥 각종 원인으로 발병하 

는 급성 천증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처방올 기 

170) 嚴用和 ; f濟生方』 「崔a;;찢뤘」『中뽑方햄j名著集 

成』, 華夏出版社, 1997年, pp.489∼491. 
取t、 取文、 用火의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아 
울러 그림을 그려 명시하여 일목요연하게 함 

171) 上揚書 ; r癡펌論治」, pp.503∼504. 

172) 上獨書 ; r序文」, p.459. 
173) 上揚書 ; r 自序」, p.459. 
174) 上揚書 ; r隆n해論」, p.475. (춤仁、 蘇子、 麻

黃、 df;t}.뺨、 橋紅、 흉皮、 #草로 조성) 
175) 上揚書 : r P!j빼論」, p‘475. (흉體、 結便、 m. 
養子、 升碼、 慧‘仁、 쫓皮、 흉根、 it草로 조성) 

176) 上觸書 ; 「隆뱀論」, p.475. (雖黃、 雄黃、 精
米弼로 조성) 

177) 上握書 ; r隆빼論」, p.475. <A參、 棄皮、 橋
紅、 大願皮、 樓熾、 白끼t、 詞子‘ 半夏、 桂心、 경용 
仁、 緊쯤、 it草、 뽕蘇葉로 조성) 

178) 上觸書 ; r隆빼論」, p.475. (A參、 橋柳、 m 
香、 天台烏藥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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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다. 그러나 久댐뽑虛證에 대해 유효한 

방제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濟生續方』

에서 “久p~不已, {휩子五織六뼈, 至手三魚, 病之極

[jJ, ...... |짧病之際, 又當審訂”이라 하여, 賢虛久

l해證에 대해 ‘A參胡挑楊’179)、 ‘좀仁뺀’180) 동의 

방을 보충하여 治댐의 理法方藥을 완비시켰다. 

嚴£가 실천과 실천을 중시하지 않았다변 이와 

같이 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유 

효한 방제를 만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3) 실질을 중시하고 玄學을 배제함 

嚴J{;가 처한 시대에는 玄學이 유행하였는데, 

역사적인 조건과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당시 수 

많은 방서에는 모두 현학적인 내용이 많이 끼어 

들었다 당시 낀’)J藥局에서 主編한 『화제국방』 

에는 불합리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견해가 섞여 

있는데 「펌해人해}닷」 아래 붙여 진 짧圖 및 JE禁

~Kit!££들은 당시에 매우 성행하였다181), 그러 

나 엄씨가 『제생방』과 『제생속방』을 편찬할 때 

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엄용화가 실천을 중시한 의학가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생각음 가졌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제2절 팎 fF 

1) 『濟生)]』

『제생방』은 南宋·寶祚 5C年(1253)에 완성되 

었다. 소휩는 모두 10卷으로 균일하게 每卷마 

다 먼저 ‘論治’를 논술한 다음에는 ‘方藥’이 기 

재되어 있는데, 헤아려 보면 ‘論治’80편과 ‘方

빼’ 433首가 있다 엄씨의 원저는 명대 이후로 

점점 흩어지고 분실되어 지금에는 원저를 살펴 

볼 수 없다. 『제생방』의 판본은 『四庫全書總텀 

提要輯木』、 『朝解醫方類聚本』、 『 日 本享保十九

179) 人參、 胡挑、 生姜로 조성 

18이 否仁、 해挑肉、 짧 
181) 許뺏 編‘李升검 編輯 ; f增廣太平惠民和郵j局方

』, 海!힘出版社, 2002年, pp.28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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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玉技뿌f本』 둥이 있다. r永樂大典輯本』은 원 

저와 비교하여 볼 때 이미 차이가 아주 크다. 

겨우 醫論은 56篇이며 處方은 240餘首에 불과 

하며 또한 그 가운데는 『제생속방』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嚴If;의 

原著에 관한 卷 B과 每卷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을 명료하게 살펴볼 수가 없다. 

『제생방』은 醫論과 方郵l 두 가지 부분이 하 

나로 합쳐진 저작이며, 엄씨의 학술 사상과 엄 

상 경험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全書는 r 

論治A十」에서 五觸、 病因、 病證、 器官 둥과 

같은 몇 가지 대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매 편에는 『內經』 동의 서적을 인용한 醫論음 

網을 삼았고, 이에 관한 이론의 큰원과 II病 證

治를 상세히 서술한 다음 다시 ‘治’를 위주로 구 

성한 처방을 덤으로 삼았다. 이를테면 「心小陽

虛實論治」篇에는 심장의 허한、 실열을 논술하는 

내용 가운데 소장의 허한、 설열에 관한 제증의 

굵、 |派、 證의 표현에 있어, 心經虛寒을 다스리 

는 ‘補心갯L’l없)、 心藏實熱을 다스리는 ‘導*

散’l없)、 小陽虛冷을 다스리는 ‘敵附JL’184) 、 小

陽實熱을 다스리는 ‘亦決뺨1L’185)을 열거하여 

덧붙이고 있다. 실제적인 상황을 명쾌하게 밝혀 

한치의 말도 군더더기가 없는 사실은 엄씨가 실 

제를 추구한 정신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볼 때 『제생방』 편차 

배열의 실용적인 부분을 중시하였으니, 바로 

엄씨가 「自序」에서 “流其論治, 첼寫條類 

可以備衛生家繼急之需”186)라 하였다. 

2) 『濟生續方』

『제생속방』은 南宋·]행淳 3年(1267)에 완성 

되었고, 『제생방』과는 15년의 격차가 있다. 全

182) 『濟生方』 r心小陽虛寶論治j ; 前樞書, p.509‘ 

183) 上根書 • r心小陽虛實論治」, p.510. 
184) 上根書 ; r心小陽虛寶論治」, p.510. 
185) 上播書 ; r心小陽虛實論治」, p.510. 
186) 上擔書 ; r 엄序」,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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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는 8卷이며, 編次는 기본적으로 『체생방』과 

동일하다‘ 역시 먼저 이론을 논술하고 그 다음 

에 처방을 기재하고 있으며, 『제생속방』에 지 

나지 않아 ‘論治’라 할 수 없고 다만 ‘評治’라 

부른다. 全書는 모두 24개의 評治와 열거된 方

齊j는 90首로 구성되어 있다. 

『제생속방』은 엄씨가 T제생방』을 완성하고 

15년 뒤에 저작한 것으로 임상적인 실천을 통 

해 다시 모색하고 수집한 성과이다. 엄씨 자신 

은“總而用之,十有五年,收效甚多.然間有前書 

所未備, 而不可以盡索者, 因著續方 --- --- 醫者

意也,生意在天地間, 一息不再以間斷,續此方所

以續此意, 續此意、所l씨續l比生”l앙)이라 고 생각 

했다. 엄씨는 과학적인 진지한 태도에 입각하 

여 『처l생방」에서 완비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였 

다. 이를테면 ‘自퓨論治’에는 陽虛自 ff을 겨냥 

한 방제가 원래 없는데 엄상에 있어 대부분의 

自 ff證은 氣虛陽弱이기 때문에 『제생속방a에 

‘닮附陽’을 두어 전문적으로 陽虛딩퓨을 치료한 

다 이 처방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自퓨證의 상 

용방이 되었다. 따라서 『제생속방』의 가치가 『

제생방』에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두 

책은 꿰어진 구슬과 갈이 앞뒤가 호용하여 멜 

수가없마. 

『濟生續方』의 판본은 r朝蘇醫方類聚本a、 『 H本

文政五年刻本』、 『漸江紹興옳民妙本」 퉁이 있다. 

저\3절 학술 특정 

嚴民의 학술적인 특정은 『濟生方』에 집중적 

으로 나타나았마. 이 책은 때용아 풍부하여 論

이 있을 뿐 야니라 方도 있고, 병의 종류에 있 

어서 외감병과 내상잡병을 포함하여 외과、 부 

인과、 오관과 동의 여러 질환까지도 미쳤다. 

그러나 중점을 둔 것은 잡병으로 嚴民 스스로 

“펌陽寒有法, 治雜病有方, 雜病之方可以導其傳,

187) f中國醫籍通考』 ; 前觸書, p.2313. “『嚴民濟生
續方』 自序日”

南宋時期 醫學에 관한 짧究 (2) 

調理陽寒, 當按定法也”1없)이라 하여 잡병을 극 

히 중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학술관 

점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면이 있다 

1) 職服辦證을 중시하고 服因證治를 쌍세히 

추구항 

『濟生方』의 업론은 鷹服學짧을 기초로 삼아, 

屬맘、 水睡、 眼滿、 n짖懶、 표勞六極 퉁편 모두 

장부의 생리공능에서 출발하여 그 常과 變을 

밝히고 장부병변의 발생、 발전、 중후、 轉歸 빛 

치법 동에 대해 매우 정밀하고 요정적으로 논 

술하여 일목요연하게 하였으며, 虛寶寒熱 풍 

각종 증후의 유형을 나누어 처빵을 입법하는 

근거로 삼아 r H꾸廳虛實論治」篇에서 “夫lff者足

戰陰之經, 位居東方, 屬乎甲Z木, 開魔늑f~. {밟 

r左腦, 其政蠻動, 蠻發驚數, 藏塊養鏡者也, … 
• 談其llliU'J.大而數者, 皆實熱之候也. ~來鉉而
長, 乃不病之服. Ni來鉉而觀, 행急而益뺑如新張 

딩鉉, 或服至다]外急急如領刀꺼, R홉l뿔然如援쫓 

鐘鉉者, l比皆Jlf死훗. 治之之法, 當分虛實冷熱而

調之, 以2f'.寫期”189)라 하였다. 따라서 後人이 

엄씨의 方論을 ‘微름精要, 信짧司命觸뽑’l!JO)이 

라 하였는데 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의 변증치료에 대해 服‘ 因、 證、 治 네 

가지의 완전한 협조를 강조하여 “夫微妙在服,

不可不察, 察之有理, 乃知受病之困, 得病之因,

乃識其證, @I識其證, 則可詳其所治”191)라 하였 

고, 수많은 질병에 모두 生服、 易治之版、 難‘治

之服、 死版 둥 다르게 표현하여 냐타내었다, 

예를 들어 그는 “諸失血之服, 沈細者易治, Ni數

浮大者難治”192)、 “心題積聚, 其服쩍F觀急、者生, 

虛꿇急者死”193)한다고 호았다. 맥학 관점 및 

체험에 대해 엄씨가 체득한 것은 임상에 중요 

188) f濟生方』 r陽寒論治大要J ; 前揚書, p뼈8. 

189) 上觸書 : r Jlf購虛寶論治J, p‘509. 
19이 上揚書 ; r中淵傳愛黨序」, p.462. 
191) 上觸書 : r g序」, p.459. 
192) 上觸書 ; r失血論治J, p.493. 
193) 上觸書 ; r積聚論治」,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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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고가치가 있다. 嚴民가 ll!R象을 중시한 학 

술관점의 근원을 소급하면 그의 스숭과 큰 관 

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의 스 

숭 劉해는 me學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 맥학 전 

문 저작을 편찬하였는데 엄씨가 그 영향을 깊 

이 받았기 때문에 맥학 이론방변에 많은 천발 

이 있게 되었다. 

2) 牌뽑의 작용을 강조하여 ‘補牌不如補賢’의 

학젤을 제시함 

닝l위는 기혈이 생화하는 근원으로 후천의 근 

본이다. 따라서 엄씨는 생리、 병리에서 있어서 

비위의 작용을 매우 강조하고, 치료에 있어서 

도 비위를 보호하고 도왔다‘ 예를 들어 『屬여; 

論治」편에서 “夫人受天地之中以生. 莫不以몹댐 

主. 蓋뽑受水삼, 牌;El뿔化, 生血生氣, 以充四體

者也’'194)라 하였다. 비위의 ‘뱀和’를 손상시켜 

서는 안되고 손상되면 병 이 된다고 여겨 용약 

할 때 주의하여 ‘不壞牌뽑’할 것을 간절히 경계 

하였다. 특히 지적할 만한 것은 염씨가 비위의 

‘때1和’를 강조한 동사에 또한 뽑의 작용도 중시 

한 것이다. ‘補圓圓’악 方義를 분석할 때에 “혈 

|陽쫓짧, ik火不溫, 不能 t薰牌土, }며和失布, 中

”l‘l不述, 是됐歐食不進, 뼈網1험塞, 或不食而眼
滿, 或己食而不消, 大뼈健센t, Jlt皆圓火흉虛, 不

fj~짧觀牌土ffil然. 古人될; 補뽑不如補牌, 金謂;

補牌不若補뽑, I뽑氣若~±. R田火經土薰}뼈土, 牌

土溫和, 中陸自治, O힘開能食훗”195)라 하였다. 

엄씨가 강조한 賢다1員火는 命門學說의 발전에 

교량역할을 하였다. 엄씨가 n뾰뽑을 중시하었기 

때문에 『제생방』에서 처방 용약함에 었어서 溫

補에 면중되 었다 그라고 ‘附子建中揚’196) 、 ‘옮 

附揚’197)、 ‘따附傷’198) 퉁과 같이 牌賢을 溫補

194) 上握뿔 ; r뭘nJ:論治」, p.474. 
195) t抱홉 ; r牌몹虛寶論治」, p‘511. 
196) 上抱합 : 'H냉몹虛寶論治」, p.510. 
197) 上揚훔 ; 「 自 If論治」, p‘491. 
198) 上揚뽑 ; r 덤퓨論治J, p‘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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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제에 모두 부자를 배오하여 溫賢回陽

시켰는데 이것이 엄씨가 補뽑을 앞에 두는 관 

점을 구체적으로 체현한 것이다. 

3) 氣道는 通lllli이 귀중하고 치병에는 調氣

를잘해야함 

엄씨는 “人之氣道貴乎JI명, !煩則律滅않i通”199)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술사상에 입각하여 

그는 치병에 특히 理氣調氣를 중시하였다. 예 

를 들어 中風 치료에서 “若內因七情而得之者,

法當調氣,不當治風.外困六품而得之者, 亦先當

調氣, 然Y즙11i:所感六氣隨證治之, 此良法也”200)

라 하고, ‘八味順氣散’201)을 중풍치료의 첫 번 

째 방으로 배열하였다. 또한 “有風之A, 先宜服

此, 次進治風藥”202)할 것을 타일렀다, 俠敢에 

대해서도 그는 “順氣寫先, 分導次之, II圖則律被

流通, %용용k運下自小便中出”2떠)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렇지 않으면 “氣道閒塞, 水敢停子뼈隔, 

結而成條”2여)하여 “짧빼, 짧陽, 中樞, 寫뼈, m 
R효壘, 心n뽑t正빼, 짧慣획寒熱흉痛, 寫睡滿쩔뺑擺, 

寫鍵閒챔隔”205)한다고 하였다. 

4) 질병의 辦證施治에 대한 경험 

엄씨는 오랫동안의 임상경햄을 총결하여 ' 

제생방a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辦證治癡

에 대해 독창적인 체험과 견해를 밝혔다. 예를 

들면, 水鍾의 該治에 대해 이 병은 蟲眼과 홍옳 

別해야 한다고 하여 “鍵服願滿不睡. 水睡面텀四 

股健眼”206)이라 하였다. 만일 “治蟲以水藥, 펌 

水以蟲藥, 非其治也”207)라 하였다. 水睡의 치 

199) t揚書 ; r俠歐論治」, p.476. 
200) 上揚書 ; r中風論治」, p.466. 
201) 上휩書 • r中風論治J, p.466. (白끼t、 앉뺨、 

좁皮、 白If、 陳皮、 烏藥、 人흉、 1t草로 조성) 
202) 上播書 ; 「中風論治」, p.466. 
203) 上場書 ; r짧軟論治」, p.477. 
204) 上揚書 ‘ 「짧敗論治J, p.476. 
205) 上擺書 ; r俠敗論治J, p.476. 
206) 上播書 ’ 「水睡論治J, p.495‘ 
207) t獨書 ; r水睡論治」,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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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實牌溫뽑을 위주로 하여 陽水인 實證이라 

도 淸平한 약을 사용해야지 4쫓齊tl로 攻逢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iJi;小豆揚’208)으로 “有年少血

熱生覆, 變寫障滿、 煩編、 1)、便少”하는 熱睡

證209)을 치료하였는데, 이러한 병층은 현대의 

학에서 말하는 급성신사구체염과 상당히 유사 

하고 또한 ‘짧小豆揚’은 현대 엄상에서 급성신 

염올 치료하는 상용방이기도 하여 염씨의 의술 

이 과학적이고 믿을만 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의 예는 모두 엄씨가 임상에서 체험하여 얻은 

것으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현실적인 지도 의의 

가있다. 

5) 방제와 용약의 공헌 

『제생방」은 후세 임상 치료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tm味뽑氣九’210) ‘歸牌陽’211) ‘實牌

散’212) 둥과 같은 방재학의 풍부한 내용은 치 

료 효능이 뛰어나 후인들에게 널리 채용되었 

다. 방제와 용약 방면에서 엄씨의 주요한 공헌 

은 다음과 같다. 

@ 번잡함을 삭제하고 간편을 추구하여 ‘由

揮退約’함으로써 ‘실용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 

운 것’을 추구하여 방서의 편찬 원칙에 있어서 

막대한 공헌올 하였다. 

@ 單方과 驗方을 광범하게 수집하고, 簡便

E없驗을 추구하였다. 

『제생방』은 수많은 단방과 경험방을 수집하 

고, 면간에 유행하는 유효한 치료 방법을 적지 

않게 소개하여 후인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 수 

단을 제공하였다. 치병하는 이러한 방약은 극 

히 간편하여 현재로는 그 유래와 출처를 일일 
이 고중할 수 없지만, 그랴나 많은 사랍들에게 

208) 上獨書 ; r水睡論治」, p‘495. 〈짧小豆、 當
歸、 商陸、 澤협、 連觀、 컷R행、 防己、 錯茶、 蔡
皮、 澤滾로 조성) 

209) 上獨書 ; 「水睡論治」, p‘495‘ 

210) 上獨書 ; r消없論治」, p.491. 
211) 上揚書 • r健忘論治」, p.480. 
212) 上揚書 ‘ r水睡論治J, p.495. 

南宋時期 醫學에 판한 陽究 (2) 

널리 유전됨 單、 秘、 驗方을 엄씨가 일단 수집 

하고 정리한 작업은 확실히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廳毒下血을 치료하는 ‘앓運九’213)은 黃連

분말에 大끓올 구워 절구로 찌어 환올 만들어 

복용한다. 陽風짧血인 下빼의 치료에 構根皮를 

갈아 식초로 환약을 만들어 복용한다. 黃連、

大앓、 權根皮는 질병 치료에 좋은 효파가 었 

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민간에 광범하게 유 

전하고 웅용한다. 

@ 制方의 法度를 중시하고, 藥物의 ;범制를 

강구하였다. 엄씨가 制方한 것에셔 보면 총총 

剛한 가운데 柔한 것이 었고, 柔한 가운데 剛

한 것이 있어 動靜이 결합되고 陰陽이 상용한 

다. 예률 들어 ‘歸牌擾’214)에 木香을 사용한 것 

은 補을 시키면서 채하지 않게 하였고, ‘驚甲地

黃揚’215)에 肉桂를 사용한 것은 滋하지만 圖하 

지 않게 하였다. 또한 血1lF: 치효에 止血에만 

메이지 않고 溫化祐顆시키는 약율을 배합하거 

나, 때로는 姜싹、 銀없、 흉싹、 와香을 배오하 

여 止血하변서 어혈이 남는 혜단을 없애 치법 

이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엄씨의 제방에는 

또한 뚜렷한 특색이 있는데 職形뽑l를 잘 이용 

한 것이다. 

엄씨는 制方에 있어서 약물의 포제를 매우 

강구하였다. 巴豆와 附子의 웅용을 예를 들변 

巴豆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가루를 약에 넣 

는 것 이외에 또한 다른 약을 붉아 그 기를 취 

하였는데, 이를테면 뼈氣를 다스리는 ‘金짧子 

散’에 파두를 川練子와 묶아 파두는 버리고 천 

련자는 사용하였고, 積聚롤 다스리는 ‘香樓

圓’216)에 파두를 錢끼t에 붉아 아출은 사용하였 

고, ‘愈痛散’217)에 巴豆肉을 良姜파 함께 묶고 

양강을 사용하였다. 附子의 웅용에 대해 生用하 

213) 上觸書 ; r陽風鷹毒論治」, p‘많)2, 

214) 上觸書 ; 「健忘論治J, p.얘O‘ 
215) 上獨書 ; 「勞짧論治" p.4B7. 
216) t獨書 ; r積聚論治」, pp.497∼498. 

217) t揚書 ; r心痛論治」, 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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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뼈매하거나 부자를 去心하여 다른 약물과 

함께 쩌서 사용하거나 혹은 생강즙에 담궈 두고 

생강즙을 모두 부자에 홉수시켜 사용하였다, 이 

러한 예는 엄씨의 용약이 아주 정밀하여 제방의 

오묘한 이치를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술을 종합하면 엄씨는 학문적인 태 

도가 엄격하고 실천을 중시한 의학가로 그가 

찬한 『제생방』은 입론이 타당하고 변증이 간명 

하며 제방이 번잡하지 않다 옛 것을 계숭하였 

을 뿐 아니라 또한 창조성도 있어 실용적인 임 

상에 부합한다. 물론 시대적인 한계로 그의 저 

서 가운데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이를테면 

雖)J강을 진단함에 있어 “以짧皮題病人歐下, 끼令 

病A치! --- --- 病!헤者-是蟲, 病不圖j者非蟲也”218)

라 하였는데, 현학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폐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 혁혁하게 

공헌한 주된 흐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엄씨와 그의 저작인 『제생방J은 동양의학 발전 

사에 있어 흘시할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 

여 당대 의약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 結 論

동양의학의 발전사에 있어서 남송시기의 맥 

학 측면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남송시기에는 溫州의 永꿇지방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하였고, 문화적으로도 朱熹의 義

핸之쩔을 비판한 事져I之學의 사조가 형성되 

어 이 지방 의학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2. 永닮지방에서는 |째言이 『三因極 ·病證方論』

을 저작하여 張件景 『金펠要略』의 三因論올 

발휘시켰다. 陳言은 의학의 관건은 삼인을 

218) 上抱뿔 ; r緣짧論治」, 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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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않고 병인을 판별하는 단서는 版息

을 벗이나지 않는다고 하여 病因、 n야象을 網

領으로 삼아 方웹j學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 

다. 이후 방서가 易簡한 풍조로 흐르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四版鋼짧은 서원맥학의 이론 

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3. 남송시기는 팔庸 맥학과 明淸 맥학올 연결시 

켜 맥학사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시기로 이 

를 추동시킨 것은 崔뚫彦의 西原版學이 중심 

이 되는 축이 된다. 崔옳彦은 四版을 강령으 

로 삼고 기타 맥상을 결합하여 病因과 病位

를 분석하였고, 三部(#關R)를 經으로 삼고 

4맥 (浮況選數)、 四因(風氣冷熱)을 緣로 삼아 

인체 上中下 三無의 병증을 진찰하였다. 

4. 崔휩彦의 제자 劉開는 心、 따、 牌、 뼈、 

뽑、 命門의 순서에 따라 四服의 主病올 열거 

한 ‘四l함相傳|派’과 르部I派이 太過、 不及할 때 

所主하는 질병을 소개한 ‘太過不及版’을 주장 
하여 최씨의 맥학을 진일보 발전시켰다. 

5. 劉開의 제자인 嚴用和는 『濟生方』을 저작하 

고 劉開의 『服談理玄秘要』에 圖說올 붙였고, 

맥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입상에서 맥을 

판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嚴用和와 

함께 劉開의 문하생인 朱宗陽이 있었고, 주 

씨의 제자로 恨道中이 있는데 그는 『玄白子

西原正派|派꿇』、 『玄白子該服八段鎬』、 r玄白

子相類}派談』둥 맥학전서를 편찬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西原正派’의 기치를 내걸어 崔£服

學이 면연히 이어져 내려온 학파업을 나타내 

었다. 그리고 이후 李時珍의 『懶빼服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6. 嚴用和는 陳言의 『三因方』과 서원액학의 영 

향올 받아 『濟生方』을 저작하여 그의 독특한 

학술적인 견해를 전개시켰다. 그는 職Iliff辦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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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고 版因證治를 상세히 추구하였고, 

牌賢의 작용을 강조하여 ‘補牌不如補뽑’의 설 

을 제시하였으며, 氣機의 소통을 중시하였 

다. 방제에 있어서 ‘易簡’을 추구하여 ‘由轉退

約’하였고, 單方과 驗方을 광범하게 수집하 

여 簡便嚴驗을 추구하였고, 制方의 法度를 

중시하였다. 

이상 남송시기의 맥학방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남송시기의 맥학은 ‘易簡’을 특정으로 발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역사상 

어느 시기 보다 수많은 의학관련 저술들이 쏟아 
져 나와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실용성의 측면 

에서 정확한 의료지식을 선돼하여 실행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오늘날 한의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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